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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의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를 하게 된 것

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부처님 법이다 하는 

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체를 말합니다. 우

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죽고 살고 하는 이 도

리가 바로 부처님 도리입니다. 우리 삶을 떠

나서는 부처님 법도 없을 것이고 우리 자체가 

없이는 부처님도 없을 것입니다.

일체 만물만생이 다 한마음으로 공생, 공

용, 공체, 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있는 이 시점

에서 어찌 달리 종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삶

이 있다고 보겠습니까? 불자로 하여금 광대

무변하며 더하고 덜함도 없는 이 진리 자체가 

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라는 것을 알게 

하고, 마음을 넓게 써서 모든 구속에서 벗어

날 수 있는 지혜와 고정됨이 없는 사랑을 줄 

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보람을 느끼

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

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

체 만물만생이 다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돼

서 돌아가고, 과일나무도 10리 안팎으로, 아

니 20리 30리라도 서로 말 없이 말을 주고받

으면서 사랑을 하고 열매를 맺고 합니다. 그

것뿐만이 아니라 일체가 다 그렇게 가고 있습

니다. 그러니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자녀들을 

키우면서, 부모를 모시면서 말로만 그르니 옳

으니 시비를 해서야 어떻게 잘될 수가 있겠습

니까. 우린 마음과 마음의 전달로써 자녀들과 

부모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잘 모실 수 있

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.

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

우리들이 살아나가는 살림 속에, 우리 마음속

에 있는 겁니다. 생명의 근본과 마음을 내는 

거와 육신이 움죽거리는 그 자체가 같이 돌아

가는 것이 바로 주인공입니다. 부처님 법이라

는 것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

이, 일체 만물만생이 다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

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수화풍을 또 

먹고 삽니다. 우리가 지수화풍을 먹고 살기 

때문에 그 지수화풍으로 인해서 광력이나 자

력 통신력 전력, 이것이 항상 우리들한테 재

료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. 재료로 주어져 있

으니 마음과 마음이 삼천 년 전이든 삼천 년 

후든 언제든 전달이 가능한 겁니다.

왜냐하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진리

와 같이 부처님의 마음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

기 때문입니다. 어떤 분들은 4월 8일에만 부

처님이 오셨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. 그러나 

여러분이 살아 계신 한 그 마음속에는 항시 

부처님이 계신 것입니다. 이것을 여러분 앞

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될는지 모르겠지만, 아

까 네 가지 재료가 다 있다고 그랬죠? 전력이

나 자력 통신력 광력이 전부 여러분한테 주어

져 있다고요. 주어져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부

처님의 마음입니다. 

만약에 우주 삼천대천세계가 한 바구니에 

담긴 꽃다발 하나라 한다면, 부처님께서는 그

거를 다 꿰뚫어서 맛을 알고 보고 감촉하고 

그 모두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 하나

로 합쳐 여러분으로부터 곤충에 이르기까지 

다 나투면서 응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.

우리가 먹어 보지 않아서 맛을 모르는 것은 

생각도 나지 않듯이, 중생들은 마음을 널리 낼

래야 낼 수가 없습니다. 내 몸 안에서 한 발자

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자체가 바로 중생이

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부처님은 마음을 널리 

내시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 아니 되시는 게 

없고, 어느 모습 하나 부처 모습 아닌 게 없고, 

어느 자리 하나 부처 자리 아닌 게 없고, 어느 

생명 하나 부처 생명 아닌 게 없습니다. 그렇

게 한생각으로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일체 만

물만생을 다 내 마음 아닌 게 없이 나투시는 

데 대하여, 내 몸 바깥을 벗어나지도 못하는 

그 사람들 자체가 바로 중생인 것입니다.

여러분이 그저 기도나 하고 이러는 게 부

처님 법인 줄 아시고 칠성 찾고 독성 찾고, 또 

약사 찾고 지장 찾고 이렇게 갈갈이 나누어서 

찾는데 말입니다, 모두가 한마음 속에서 나오

는 겁니다. 한 가정에서 한 아버지나 한 어머

니가 자동적으로 어머니라는 이름을 갖고, 자

동적으로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고 때에 따라

서 “여보!” 하면 남편이 되고 “아무개야!” 하

면 아들이 되고 “여보게!” 하면 사위가 되고 

“형님!” 하면 형님이 되고, 이렇게 자동적으

로 뜻과 말과 행이 화해서 바꿔지면서 생활

을 여여하게 해 나가듯이 그렇게 해 나갈 수 

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, 여기다가 놓고 빌지 

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자체, 부적을 안 하면 

이사를 가지 못한다는 생각 자체, 여러 가지 

문제가 다 여러분의 관습에 의해서 주어진다

고 봅니다. 이제는 개선할 때도 되지 않았습

니까?

우리가 마음 한생각을 잘 돌린다면 너무도 

광대무변한 도리에 의해 밝고 자유스럽게 살 

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. 부처

님의 뜻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면

서,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진짜 

우리들의 법이며 우리들의 자유스런 생활이

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

우리가 항상 해야 할 다섯 가지 일이 있습

니다. 절에서 예불을 모실 때 “계향 정향 혜

향 해탈향 해탈지견향” 항상 그렇게 합니다. 

그런데 말로만 그렇게 염불을 하라는 게 아니

라 실천하라는 겁니다. 꽃을 공양 올릴 때도, 

여북하면 꽃공양입니까? 일체 만물만생이 다 

같이 돌아갈 수 있는 아름다움을 꽃공양이라

고 합니다. 

그리고 여러분이 초를 켜는 그 마음 자체를 

바로 밝은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리고 

다기 물을 떠서 공양을 올리는 그 마음이 바

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. 지혜로운 

마음으로써 향을 피우는데, 악한 것은 다스리

면서 선하고 아주 똑바른 마음을 내서 굴리는 

것이 바로 향을 피우는 것이며 마음의 향입니

다. 그래서 이 모두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

오는 겁니다. 마음을 떠나서는 절대 아무것도 

없습니다.

그리고 여러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

니다.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상대가 

생겼고 부처님도 생겼고 종교도 생겼고 상대

성 원리가 모두 생긴 것이지, 여러분이 이 세

상에 나지 않았다면 어찌 부처님 법이 있겠습

니까?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바

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발견하라 하

는 겁니다. 내 집에 전화를 놓지 않는다면 전

화를 할 수도 없고 전화를 받을 수도 없는 것

과 같으니 바깥으로 찾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

찾으세요. 

법당에 가더라도 부처님 형상이 내 형상이

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요 그 생명이 내 생명

이니 둘로 보지 말고 하나로 모든 것을 둥글

려서 내 주인공에 놓고 ‘뗄래야 뗄 수 없는 

내 친구여! 나를 관리인으로, 시자로, 또는 심

부름꾼으로 삼아 이렇게 몸뚱이를 끌고 다니

니 모든 것은 다 당신이 하는 거야.’ 하시라

는 겁니다. 

이거 보십시오. 집이 헐어지면 집에 들어 

있는 주인이 고칩니까, 헐어진 집이 고칩니

까? 반드시 집주인이 집을 고칩니다. 그렇듯

이 제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끊어 낼 수 없고 

이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하여튼 

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바로 

자성 부처가 있습니다.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

분의 몸속에 들어 있는 자생 중생들을 다스리

면서 제도해야 여러분이 제도가 되고 깨친다 

이 소립니다.

그래서 첫째 “계향” 할 때 말입니다, 먼저 

내가 태어난 까닭에 계향이라는 것도 있고 계

율도 생겼고, 또 스님 노릇도 하고 부처님 법

도 배우고 이럴 수 있는 거죠. 여러분이 머릴 

깎고 안 깎고 이걸 떠나서, 가정에서 살림을 

하실 때에 남의 탓으로 돌리니까 화도 나고 

미움도 생기고 증오도 생기고 이런 거지 내 

탓으로 돌린다면 하나도 밉지가 않습니다. 내

가 이 세상에 난 탓이지 누구 탓이겠습니까? 

첫째는 내가 이 세상에 난 탓입니다. 

그렇기 때문에 “계향” 할 때는 ‘모든 것이 

내 탓이다’라고 하는 겁니다. 바깥에서 들어

오는 거나 안에서 일어나는 거나 모든 것을 

내 탓으로 돌리고 거기에 놨을 때에 미움도 

사라지고 증오도 없어지고, 남의 탓으로 돌아

가질 않기 때문에 화목이 옵니다. 그러니 모

든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난 탓이니 잘못했든

지 잘했든지 내 탓으로 돌린다면 그게 바로 

마음 한 생각 잘 돌린다면 밝고 자유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

☞ 22면으로 계속

그림·최주현

2023년 6월 14일(음 4월 26일) 수요일 / 불기 2567년

제 1439 호

21


